
 

독일에서 부동산 거래 시 "쉐어딜(Share Deal)"은 부동산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, 해당 

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(주식)을 매입하는 특정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

회사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(GmbH) 또는 기타 법인 형태를 취합니다. 

 

쉐어딜 프로쎄스: 

1. 구조: 부동산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. 거래는 부동산이 아닌 회사 지분의 매매로 

이루어집니다. 

2. 구매: 구매자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합니다. 

3. 소유권 이전: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회사에 그대로 유지되며, 회사 소유주만 

변경됩니다. 

쉐어딜의 장점: 

1. 부동산 취득세 회피: 

한 거래에서 회사 지분의 90% 미만을 인수할 경우, 부동산 취득세(Grunderwerbsteuer)가 

부과되지 않습니다. 남은 지분은 특정 기간 이후에 인수할 수 있습니다. 

2021 년부터 쉐어딜의 세금 면제 기준은 95%에서 90%로 낮아졌으며, 지분 보유 기간은 

10 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

2. 세제 혜택: 거래 구조에 따라, 특히 대규모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

받을 수 있습니다. 

3. 유연성: 쉐어딜은 특히 국제 투자자들에게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구조적으로 더 

간편할 수 있습니다. 

쉐어딜의 단점: 

1. 책임 위험: 구매자는 회사의 기존 부채나 세금 문제와 같은 잠재적 책임도 떠안게 될 수 

있습니다. 

2. 복잡성: 쉐어딜의 구조화는 부동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법적, 재무적으로 더 복잡합니다. 

3. 제한된 적용 가능성: 쉐어딜은 주로 대규모 거래나 상업용 부동산에 사용되며, 소규모 

자산에는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. 

일반적인 사용 사례: 

상업용 부동산 

대규모 주거 단지 

기관 투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프로젝트 

쉐어딜은 특히 세금 최적화와 법적 구조화가 중요한 대규모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동산 

거래 방식입니다. 


